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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문화의 발원이 산악과 강하에 있음은 다시 말할 것이 없거니와 조선의 상
하 반만재에 선한 장장한 민족문화사를 개천하려 할진대 또한 역내의 산천을 
먼저 알아야 하고 또 그것이 곧 문화사 그것임을 볼 것이다. 단군으로부터 부
여로, 한으로, 숙신으로 고구려로, 신라로, 가야로, 백제로, 말갈로, 발해로, 고
려로, 금으로, 여진으로, 만주로, 조선으로, 조선민족에 관계된 모든 역사가 다 
산악과 강류를 근거로 하고 태반으로 하고 또한 동시에 무대로 하고 거기서 
발전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 고대뿐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금일에 지하기
까지 실상 따져보면 산악과 강하 그것이 일체의 추기가 되고 일체의 요소가 
되고 일체의 생분이 되어 문화의 큰 덩어리를 운행시키고 발육시키로 소윤시
켜 온 것이다. 실로 산악은 조선민족의 신앙적 대원불이오 강하는 조선문화의 
지식적 대사장이라고도 볼 것이다. 풍우에 꺾인 나무 산상에 쓰러진 거기 그 
밑에서도 엄숙한 조선문화의 부분 부분을 확실히 보는 것이오, 파랑의 파낸 흙
이 하변에 밀린 거기 그 속에서도 구원한 조선정신의 구절 구절을 분명히 듣
는 것이다. 그러므로 산이 다만 산이 아니며 강이 오직 강이 아니어서 그것은 
그대로 역사의 출발점이자 비기요, 문화의 입문이자 보고이다. 그리하여 조선
의 산악과 강류를 더듬지 않고서는 거기 끼쳐진 조선민족의 신앙 습상 내지 
학문 예술 정치 등 일체의 문화적 본원 및 특질을 알 길이 없는 것이다. 그러
나 현대의 조선인은 산천순례 또는 산천연구의 열과 성이 끊기어 저절로 민족
의 역사와 문화를 무잡 속에 그냥 버리매 회명한 채 그 발천할 기약이 아득해
지고 말았다. 이렇게도 이에 대한 용의가 없고 관심이 끊긴 것은 그 결과를 적
은대로 멈추지 아니하고 자가의 정신과 현실 그 생활의 전체에 영향을 파급한 
것임을 본다. 스스로 불충불의하고 불친부실함이 이에서 더할 수 있으랴. 그러
므로 우리는 먼저 조선본래의 문화를 정돈수립한 연후에라야 정명한 인식을 
얻어 그 나아갈 길을 찾으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제 경염을 당하여 학창과 기
타 업무를 잠깐 버리고 휴양하는 때에 친히 이 산악을 답파하고 이 강하를 섭



진함으로써 조선문화의 근기와 색태를 체인하기를 희원하는 본의에서 우리는 
조선산수 특집호를 간행케 된 것이다. 이것이 잡지인 만큼 그 전모를 설진키 
어려움은 무론이나 간단한 소개중에서도 소득이 있을진댄 그로써 행을 삼고자 
한다. 


